
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청년활동가 모집 보도자료(2021. 4. 14.)

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

동 청년활동가를 모집합니다!

사교육걱정없는세상(이하 ‘사교육걱정’)과 사교육걱정 소속 청년 모임 ‘생각우체부’는 4

월 14일(수)부터 4월 29일(목) 약 3주 간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운동을 함께

할 청년활동가를 모집합니다.

2020년 상반기, 사교육걱정의 제안으로 청년 모임 ‘생각우체부’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

니다. 생각우체부는 21대 총선을 맞이하여 정치권과 교육당국에 또래 청년들의 목소리

를 전달하기 위해 꾸려진 자발적 청년활동가 모임입니다. 지난 1년 간 생각우체부는 △

주간경향 인터뷰 △총선 후보자에게 전하는 우리나라의 교육, 입시 문제에 대한 카드뉴

스 배포 △슬기로운 사이버 대학생활 V-log 제작 및 오마이뉴스 기사 투고 △「진격의

대학교」, 「우리는 차별에 찬성합니다」 독서 스터디를 진행했습니다.

2021년, 생각우체부는 ‘학력으로 차별받지 않는 세상, 공정과 평등의 사회적 기준 및 인

식 확산’을 활동 미션으로 한 청년활동가 모임으로 조직을 재정비하였습니다. 또한 △출

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청(소)년 당사자 운동 △교육과 관련, 공정과 평등의 사

회적 인식 확산을 위한 콘텐츠 제작 △정부 정책 변화 및 국회 입법을 위한 활동 등과

같은 구체 활동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.

사교육걱정은 지난 2016년부터 ‘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운동’을 출범하

여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1만 8000명의 국민 서명, 1인 시위, 국회 토론

회, 카카오같이가치 프로젝트 등 다양한 활동으로 법 제정을 촉구하였습니다. 이러한 운

동을 통해 20대 국회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법안 6개, 학력과

출신학교로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 8개가

발의 되는 등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. 하지만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로 인해

해당 법안들은 제·개정되지 못하고 폐기됨과 동시에 21대 국회의 문이 열렸습니다.

출신학교 차별금지법은 교육영역에서 고교서열화를 해소하고 대입 및 대학원 입시 경쟁

에서 출신학교의 후광이 아닌 실력으로 평가받을 수 있게 하는 법률입니다. 또한 채용

영역에서는 직무능력 중심의 블라인드 채용으로 학력주의를 타파하는 단초가 될 것입니

다. 이에 청년 모임 ‘생각우체부’는 21대 국회에서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운

동에 함께 할 동료 청년활동가를 모집합니다.

사교육걱정과 ‘생각우체부’는 교육과 채용 사회 전반에서 출신학교 차별을 가장 직접적

으로 경험하는 청소년·청년의 목소리가 이 활동을 통해 국회에 직접 전달될 것을 기대하

며, 법 제정 운동에 박차를 가하려합니다. 많은 청년 분들이 공정한 사회, 학력으로 차별

받지 않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힘찬 발걸음에 함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.

■ 모집 명: 출신학교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 청년활동가 모집

□ 주 관: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소속 생각우체부

□ 모집 기간: 2021. 4. 14.∼4. 29

□ 모집 인원: 6명 내외

□ 신청 링크: https://forms.gle/zgsfNXdj4kMQsw5p8

□ O.T. 일시: 2021. 5. 7. 오후 3시

https://forms.gle/zgsfNXdj4kMQsw5p8


2021. 4. 14. 사교육걱정없는세상
(공동대표 정지현, 홍민정)

※ 문의 : 정책대안연구소 연구원 박주현(02-797-4044/내선번호 503)


